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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: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

심재훈 

진(晉)은 중국 고대사에서 여느 왕조에 버금가는 유산을 남겼다. 서주 초 분봉되어 춘추시대를 
주도했고, 전국칠웅 중 한(韓), 위(魏), 조(趙) 세 나라로 계승되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공
(文公, 636-628 B.C.) 패업 이전까지 진의 역사는 문헌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 대상으로 크
게 주목받지 못했다. 이 책은 20세기 후반 이래 산시성(山西省) 서남부에서 축적된 고고학 성
과를 토대로 진의 초기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그 역사적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. 진의 발전에 
대한 기존 학계의 주된 인식은 북방의 비주(非周) 세력인 융적(戎狄)과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
한 변경국가론이었다. 이와 달리 이 책은 서주의 2차 중심지로 성장한 진의 발전이 주(周) 왕
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강력한 영향 하에 이루어졌음을 제시한다. 주 왕실이 극상(克
商) 직후 행한 진의 분봉은 융적이 아닌 잔존 친상(親商)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고, 서
주시대 진의 제후묘지에서 드러난 물질문화의 양상도 서주 중심지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
다. 진은 주의 의례규범에서 이탈한 인근의 정치체와 달리 그 규범을 준수하며 주방(周邦)의 
일원으로 발전했다. 서주 후기 동방의 제후국들과 왕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어도 진은 왕
실의 측근으로 전쟁을 주도했으며, 서주 멸망에 뒤이은 동천기(東遷期)에는 왕실의 보호자 역
할을 담당했다. 그러나 춘추 초기 67년에 걸친 극심한 내전을 거친 곡옥(曲沃) 소종(小宗)의 
승리가 진을 혁신적인 국가로 탈바꿈시켰다. 주 왕실의 종법 질서에서 벗어나 융적과도 친밀
한 관계를 개시한 헌공(獻公, 688-651 B.C.) 대에 진은 문공 패업의 사실상 토대를 닦으며 지
역국가로 성장했다. 전국시대에 이미 문학적 영웅담으로 자리 잡은 듯한 문공 패업의 양상 역
시 최근 발견된 출토문헌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. 이후 산시성 허우마(侯馬) 인근 진의 도읍
은 1차 중심지로 변모했을 것이다. 갑골문과 금문(金文), 초간(楚簡) 등 출토문헌과 진국 통치
자 묘지의 고고학자료, 전래문헌을 적절히 활용한 이 연구는 중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
을 제시하고 있다. 왕조 중심의 단선적 역사에서 벗어나 덜 주목 받았던 지역 정치체 중심의 
다변화된 역사 해석을 꾀한 것이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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